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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패러다임 전환) 지역경제성장의 구조적 전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가 및 지역차원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적용할 가능성 심층 논의 필요

② ��(거점소비시장 육성 및 활성화) 대도시 등 거점소비시장을 중심으로 소비시장을 위계화하고, 주변지역에 다양한 

재화를 공급할 수 있도록 권역화하는 이른바 ‘소비권’ 구성 검토

③ ��(지역 소비자원의 발굴) 생산기반이 취약한 지방 중ㆍ소도시의 경우 특색 있는 인문ㆍ사회ㆍ자연 등 자원을 

발굴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

정책방안

남기찬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1 ��생산위주-공급중심의 지역경제성장 전략이 소비위주-수요중심의 전략으로 전환 중

    - �자국우선주의, 대외 불확실성의 증가 등으로 인해 국내외 성장전략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소득-소비-경제성장의 선순환 체계 구축에 목표를 두고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 중

2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소비활성화에 있기 때문에 지역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이 필요 

    - �소비활성화는 소비가 발생되는 공간인 ‘소비시장’(consumption market) 활성화와 결부되며, 이는 지역에 

따라 차별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소득주도성장의 적용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지역차원의 가능성 및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

3 소득주도성장 추진은 지역별로 차별적인 효과를 나타냄

    - �최근 지역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을 살펴보면, 민간지출 비중이 높은 지역은 여전히 이로 인한 지역경제

성장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순이출 비중이 높았던 지역은 지역경제성장의 추세가 다소 낮아지는 양상이 

나타남

    - �소득증대를 통한 소비증대-지역경제성장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정책수단 및 지역에 따라 그 정도가 

차별적으로 나타남

요 약



1. 소득주도성장의 배경 및 역할
 
국가차원의 경제성장 방식으로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필요성 대두 

문재인 정부는 주요 경제성장전략으로 소득주도성장(Income-led Growth)을 천명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신흥공업국(Newly Industrializing Economics: NIEs)으로서 수출주도형 성장방식

(Export-led Growth)을 추진하였으나, 2000년 이후 국내외 투자 및 일자리 감소 등 저성장기조의 고착화 

현상으로 인해 성장전략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

  �이에 따라 현 정부는 경제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소득주도성장(Income-led Growth)’을 제시 

    -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의 선순환 체계(소득증대→소비증대→지역경제 활성화) 

구축에 있음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소비활성화에 있으며, 이에 대한 지역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수적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소득증대’보다 ‘소비활성화’에 있음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소득을 어떻게 증대시킬 것인가’보다 ‘소비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있음

    - �소득증대가 소비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 소득주도성장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음

소비활성화는 지역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이슈임

  �소비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별로 차별화되는 소비자의 소비성향(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MPC)을 

반영한 정책개입 필요

  �이와 더불어 지역 소비자의 소비성향 증대를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구조화된 ‘소비시장’(Consumption 

Market)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대안 모색이 필요

그림 1  소득주도성장의 선순환 체계 

환류

소득증대

소득을 어떻게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인가?
- 최저임금개선, 고용증대 등

소비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 소비성향 증대: 지역소비시장의 활성화!!

소비활성화 지역경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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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경제 성장동력으로서 소비부문의 역할

소비부문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점차 증대

  �’00~’15년간 각 지출부문의 경제성장 기여율을 살펴보면 소비부문이 약 40%의 기여율을 보여 지출부문 
중 가장 높은 기여율을 보였으며, ’00~’15년간 변동계수의 경우 정부지출부문을 제외하고는 민간소비지출
부문이 가장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지역단위에서 경제성장 동력에 대한 구조적 변화 양상 감지

  �과거 민간지출 비중이 높은 대구, 대전, 광주 등은 민간지출로 인한 지역경제성장 기여율이 ’00~’08년에 비해 
’09~’15년에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기여율을 보이고 있음

  �순이출 비중이 높은 울산 등의 경우, ’00년 이후 순이출에 의한 경제성장 기여율은 음(-)의 방향을 보이는 
반면, 민간소비에 의한 경제성장 기여율은 점차 증가하는 패턴이 나타남

    * 지역경제성장에 대한 민간지출 기여율 증대지역: 부산, 인천, 울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 지역경제성장에 대한 순이출 기여율 증대지역: 서울, 인천, 대전, 경기 

그림 4  지역경제성장에 대한 지출부문의 기여율(’0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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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국가경제성장에 대한 지출부문의 기여율(’0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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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국가경제성장 기여율의 변동계수(’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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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부문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안정적인 반면, 순이출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감소하는 추세

’00년 이후 지역경제에서 민간지출 비중이 높은 지역은 지속적으로 민간지출을 지역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 

중이나, 순이출 비중이 높은 지역은 지역경제성장에서 순이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는 추세

  �2000년 이후 경제성장에 대한 지출부문의 기여율을 보면, ’00~’08년간의 경우 민간지출 비중이 높은 지역은 

민간지출로 인한 지역경제성장이 높고, 순이출 비중이 높은 지역은 순이출로 인한 지역경제성장이 높은 

형태로 나타남

  �반면, ’09~’15년간의 성장기여율을 살펴보면, 민간지출 비중이 높은 지역은 여전히 민간지출로 인한 지역

경제성장이 높게 나타나지만, 순이출 비중이 높았던 지역은 순이출로 인한 지역경제성장의 추세가 낮아지는 

양상을 보임

그림 5  지출비중과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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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와 지역경제성장의 선순환 체계 

최근 소비가 경제성장 및 이출입을 견인

  �소비, 이출입과 경제성장에 대한 실증모형을 구축하여 패널 그랜저 인과관계검정(Panel Granger Causality 

Test)을 수행한 결과 2000~2008년간의 경우 경제성장이 소비 및 이출입을 견인하는 ‘성장견인형 내수

증대’(Growth-led Export), ‘성장견인형 수출증대’(Growth-led Demestic Demand)의 방식이 유의하게 나타남

  �반면, 2009~2015년간의 분석결과 소비의 역할이 부각되는 ‘소비견인형 성장증대’(Consumption-led 

Growth), ‘소비견인형 수출증대’(Consumption-led Export)의 형태를 보임

    - �이는 과거에는 국가 및 지역이 성장함에 따라 소비 및 이출입이 증대되어왔던 구조였던 반면, 최근에는 

소비가 증대하면서 경제성장 및 이출입이 증가되는 경제구조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 

그림 6  소비, 이출입, 경제성장 간의 인과관계

경제성장

소비증대 이출입증대

경제성장

소비증대 이출입증대

(a) ’00~’08년 (b) ’09~’15년

지역소비 활성화에 대한 소득증대 효과는 유의미하나, 정책수단 및 지역에 따라 그 정도는 
차별적으로 나타남

  �노동소득분배율 향상이 소비를 증대

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시ㆍ도 단위의 

분석을 수행한 결과 총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지역의 소비가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 �노동소득분배율은 국민소득 중 노

동소득의 비중을 의미하며, 노동소

득분배율의 증대는 전체 국민소득 

중 노동자의 몫인 노동소득의 비율

을 증대시키는 것을 의미

그림 7  노동소득분배율의 개념

<국민소득>

자본소득

노동소득
노동소득 분배율 = 

노동소득

국민소득



4. 지역의 소비구조 및 소비중심성

  �개별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는 경우 지역에 따라 소득증대의 효과 유무 및 정도의 차이가 존재

  �소득증대를 통한 경제성장의 효과가 유의미한 지역은 특ㆍ광역시인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울산과 수도권과 

인접한 충북 등이며, 그 효과의 크기 또한 대전, 서울, 울산 순으로 차별적으로 나타남

  �반면, 소득증대로 인한 선순환의 효과가 감지되지 않는 지역도 존재하는데, 이러한 지역의 경우 소득향상이 

지역의 경제성장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지역으로 볼 수 있음

지역정책으로 활용 가능한 소비부문 검토

  �’00~’14년간 소비구조

의 변화양상을 살펴보

면, 비교적 필수재로 구

분되는 의ㆍ식ㆍ주부문은 

감소하는 한편, 보건, 오

락ㆍ문화, 음식ㆍ숙박 등

의 부문은 증가추세를 

보임  

  ��특히, 쇼핑, 오락ㆍ문화 

등 소비수요가 지속적으

로 증대되고 있다는 측

면에서 이를 지역화할 수 

있는 관광대책 등이 필요

소비중심성

  �소비의 주체인 소비자가 어떻게 집중하는지에 대한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KTDB의 쇼핑 및 여가ㆍ오락통행에 

대한 연결중심성(Degree of Centrality)을 분석함

  �쇼핑통행의 경우 특ㆍ광역시를 비롯한 일부 대규모 도시의 중심성만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여가ㆍ오락

통행의 경우 특ㆍ광역시뿐 아니라, 다수 지역의 중심성이 비교적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쇼핑 등의 경우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여 대도시 위주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육성이 필요함을 지적할 

수 있으나, 여가ㆍ오락의 경우 특색 있는 지역의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거점화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

그림 8  소비구조의 변화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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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책적 시사점

소득주도성장 패러다임 및 지역경제성장 동력의 구조적 전환에 대한 이해 필요

  �소득주도성장은 필연적으로 지역의 소비시장과 연계됨을 이해할 필요

   - ��소비의 주체는 소비자인 사람이며, 소비행동의 양식은 소비자가 소비의 공간, 즉 소비시장으로의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의 메커니즘에 있어서는 소비공간인 지역소비시장의 역할이 중요 

  �지역경제의 안정성장 기제로서 소비지출을 인식할 필요

   - ��2000년 이후 민간소비가 지역경제의 성장에 있어서 안정적인 기여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지역이 소비

주도형 성장전략을 활용하는 경우, 국내외 경제적 불안정성에 대비할 수 있음을 의미

소득주도성장에 있어서의 지역차원의 차별적 적용가능성에 주목 필요

  �소득주도성장의 지역적 효과는 지역이 가지는 여건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국가차원의 획일적 

적용보다는 지역차원의 면밀한 효과 검토가 필요 

  �소득주도성장은 지역별 소득 및 소비구조, 지역시장여건, 고용구조 등 상이한 특성을 기반으로 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지역차원의 적용을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세심한 적용 필요
    * 지역단위의 기본소득제도, 쇼핑바우처 제공 등 제도 검토

그림 9  쇼핑 및 여가ㆍ오락통행에 대한 중심성 분석결과

(a) 쇼핑에 대한 중심지 (b) 여가·오락에 대한 중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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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증대의 정책수단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지역의 경우 소득-소비-경제성장의 순환체계상에서 소득

증대보다 지역차원의 소비자원 발굴 등 ‘소비활성화’에 더욱 집중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소비부문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소득-소비-지역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의 차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지역소비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

  �(소비권 구성) 상품의 이동에 따라 형성되는 소매시장의 경우 다수의 소비자를 집중시킬 수 있는 규모를 

가진 대도시 등 거점소비시장을 중심으로 소비시장을 위계화하고, 주변지역에 다양한 재화를 공급할 수 

있도록 권역화하는 이른바 ‘소비권’(Region of Consumption) 형성 등 검토

  �(지역소비자원의 발굴) 생산기반이 취약한 지방 중ㆍ소도시의 경우 인문ㆍ사회ㆍ자연 등 특색 있는 자원을 

발굴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

그림 10  소득주도성장 체계에서의 국가 및 지역차원의 전략 

환류

소득증대

(국가차원의 전략) 임금의 상승, 고용 증대

(지역차원의 전략) 지역자원 발굴, 소비시장 육성

소비활성화 지역경제성장


